
보도자료
창작스튜디오131 

기획전시 <다시 

보는 풍경> 

개최_보도자료
    보도일시┃ 2024년 5월 11일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명┃ 경영지원팀 담당자┃ 김도훈 연락처┃ ☎052-226-0019

창작스튜디오131 기획전시 <다시 보는 풍경> 개최

- 장생포를 거쳐 간 예술가들의 작품, 한자리에 선보여-

(재)고래문화재단 문화예술창작촌 레지던시를 거쳐간 입주 작가들의 작품 

전 <다시 보는 풍경>전(展)이 울산광역시 남구 ‘창작스튜디오 장생포고래로

131’에서 5월 11일(토)부터 6월 29일(금)까지 열린다.

<다시 보는 풍경>전(展)은 레지던시 작가들이 장생포에서 머물며 울산 및 

장생포에 대한 인상이나 경험의 의식 속에서 간직하고 표현한 소설, 시조, 수

필, 도자공예, 영상, 디지털회화, 동양화, 사진 등 작가 13명이 기증한 다양한 

장르의 작품이 선보인다.

작가는 문화예술창작촌 레지던시에서 입주해 작품 활동을 했던 90여명의 

작가 중 문학 분야 작가 4명(김진길, 이경숙, 차영일, 송시내)과 시각예술 

분야 작가 9명(김태희, 백다래, 이윤빈, 이소영, 이신영, 장우진, 장은희, 정

해민, 조성원)등이다.

백다래 작가(아트스테이 2020년 입주)는 “장소는 이야기의 영감을 얻는 

원천이자 자신의 존재를 비춰보는 거울이다.”라고 말하며 장생포 지역을 반

복해서 사색하고 존재를 기록, 회상하는 과정을 영상 작품으로 담았다고 설

명했다.

정해민 작가(창작스튜디오 장생포고래로 131 2021년 입주)는 장생포바다 

수면에 떠 있는 선박들과 회색의 공장, 그위로 솟는 뽀송한 수증기 등 레지



던시에서 경험했던 것을 변형 캔버스에 표현했다.

장우진 작가(신화예술인촌 2021년 입주)의 작품은 칠공주카페를 운영하는 

장생포 할머니들의 기억을 모티브로 창작스튜디오131(구 장생포 동사무소)의 

건물을 흑백과 무채색으로 표현한 문학과 시각예술의 콜라보한 작품이다.

전시에 소개되는 작가뿐만 아니라 문화예술창작촌 레지던시를 거쳐간 많

은 작가들이 전국에서 활동하며 성장하고 있으며, 좋은 소식을 들려주고 있

다. 

창작스튜디오 장생포고래로131 6기(2021년) 권다예 작가는 젊은 작가에

게 수여하는 현대미술상 ‘2024 퍼블릭 아트 뉴히어로’ 공모에 젊은 작가 최

종 8인에 선정되었다. 

또 현재 창작스튜디오 장생포고래로131에 입주한 반가연(다리다루) 작가

의 <seoul_generation>작품은 한국국제교류재단에서 발행하는 계간지<코리

아나> 2024년 봄호 커버 작품에 수록되어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선

보였다. 

코리아나는 국내에서는 웹진 형태로, 해외에서는 발행물의 형태로 배포되

고 있다.

울산 남구 문화예술창작촌 레시던시는 전국 공모를 통하여 다양한 역량을 

지닌 작가들을 8년간 꾸준히 지원하고 있다. 레지던시 지원을 통해 성장한 

작가들은 전국 곳곳에 울산 남구의 지역성과 문화를 전국에 알리는 홍보대

사의 역할도 톡톡히 하고 있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고래문화재단 전시기획팀 노양희(☎ 052-276-0131)에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와 같이 보도자료를 의뢰하오니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 5.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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